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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1. A 

2. B 

피 고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

1. _ì]무서장 

2._시 I톨구청장 

변론종결 

소송대라인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

2020. 3. 20. 

판결선고 2020. 5. 15. 

무
 
--

수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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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고 l톨l무서장이 2017. 10. 16 한 @ 원고 A에 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37 ，591，449원(가산세 160，788，450원 포함)， (2) 원고 B에 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36，812，190원(가산세 100，673 ，364원 포함)에 대한 각 신고시인결정 및 피고 ~l 

l구청장。1 2017. 10. 16 한 @ 원고 A에 대한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 53，759，140원 

(가산세 16 ，078 ，841원 포함)， (2) 원고 B에 대한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 33，681 ，216원(가 

산세 10 ，067，334원 포함)의 각 신고시인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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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과 그 배우자인 원고 B는 2014년경 아래 표와 같이 C 주식회사의 주식 

을 취득하였다. 

(단위: 주) 

취득일 2014. 12. 18. 2014. 12. 22. 합겨| 

원고 A 16,352 3,527 19,879 

원고 B 10,228 2,329 12,557 

냐. 원고 A은 자신이 보유하던 가.항 기재 C 주식회사의 주식 19 ，878주에 관하여 

2014. 12. 29. 4 ，500주， 2014. 12. 30. 3 ，500주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 

는 자신이 보유하던 가.항 기재 C 주식회사 주식 12 ，557주 중 2014. 12. 29. 2 ，500주， 

2014. 12. 30. 2 ，000주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원고들이 위와 같이 매도한 주식 

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이 사건 주식 중 2014. 12. 29. 매매계약이 체결된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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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는 2015. 1. 2. 에， 2014. 12. 30. 매매계약이 체결된 주식에 관하여는 2015. 

1. 5.에 각 대금 결제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 _~l무서장은 2017. 7. 1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 

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 157조 제4항 제2 

호에 따라 원고들이 C 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2014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보 

유주식의 시가총액이 다음 표와 같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 

세법(2014. 6. 3. 법률 제 12738호로 개정되어 2015. 6. 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 

득세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차익에 

관한 양도소득기한후 신고 및 납부를 요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원고 보유주식 수(주) 2014. 12. 31. 기준 시가(원) 시가총액(원) 

A 19,879 158,000 3,140,882.000 

B 12.557 158,000 1.984.006.000 

합계 32 .436 5,124,888,000 

라. 이 에 따라 2017. 7. 31. CD 원고 A은 2015년 귀 속 양도소득세 537 ，591 ，449원(가 

산세 160，788 ，450원 포함) 및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 53 ，759，140원(가산세 16,078,841 

원 포함)에 대하여，(2) 원고 B는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36 ，812 ，190원(가산세 

100，673 ， 364원 포함) 및 2015년 귀 속 지 방소득세 33，681 ，216원(가산세 10，067 ， 334원 포 

함)에 대하여 각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7. 10. 16. 원고들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액이 

내부적으로 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과 통일하여 새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취지의 

신고시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q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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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은 2014년에 이루어졌고， 당일 계좌대체가 이루어져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대금 결제가 2015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은 2014년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2014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원고들이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하가 되어 원고틀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7조 제4항 제2호가 정한 대주주요 

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판단 

1) 구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기 

준으로 자산의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를 판정하도록 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시기와 취득시기 판정의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2조 제 1항은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몇 가지 예외를 규정하면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다(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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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대금 지급은 2015. 1. 2. 

및 2015. 1. 5.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대금의 청산이 2015년에 이루어진 사실이 명백하 

다. 나아가 위와 같이 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지기 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이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가 2014년 이마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그 근거로 든다.(1)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와 달리 개인이 예탁결제제도를 통해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개인고객과 증권사 사이의 

내부적 정산절차를 제외한 모든 절차가 계약 체결일에 완료되므로， 계약체결일이 매도 

인의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하는 시점으로서 양도시기가 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 1항 제5호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 1호 

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통법 제 393조 제 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 

방식으로 한 유가증권 매매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연도로 규정하고 았으므로，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취지를 고 

려할 때 이 사건 주식 양도시기 또한 매매계약 체결 시로 보아야 한다. 

4) 구 소득세법령상의 양도시기에 관한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 

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자산의 양 

도시기 판정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령에 따른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고，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없이 주식양도에 따른 권리의 실질적 이전 시기를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 주장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따른 차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양도소 

득세의 부과에 있어서의 양도시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주로서의 권리가 언제 소멸 

F 
A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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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가 아닌 주식양도에 따른 차익이 양도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시점을 기준 

으로 판단함이 옳다. 그렇다면 비록 원고들이 예탁결제제도를 통해 이 사건 주식에 관 

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매매계약체결일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로서의 권리 

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실제로 대금을 지급받은 2015년에 주식양도로 인 

한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는 2015년으로 판단함이 옳다.(2) 주장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 

령 제68조 제 1항 제5호는 상장주식의 거래에 있어 매매대금의 결제와 관련 없이 계약 

체결일을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연도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 

나 법인세법 제40조 제 1항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따 

르도록 하고 있고 기간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 양도에 따라 귀속되는 차익을 

과세하고자 하는 양도소득세의 목적과 법인세 부과의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보태어 보 

면，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인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시기의 판단에 있어 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근거하여 계약체결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다. 

다.소결 

이 사건 주식의 대금지급일이 속한 2015년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졌읍 

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P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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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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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구 소득세법 (2014. 6. 3. 법률 제 12738호로 개정되어 2015. 6. 4. 시행되기 전의 것) 

저1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앙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r자본시장과 긍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 

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 

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저1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 

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긍에는 해당 자산의 앙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앙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 

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6. 2. 17. 대통령령 저1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저1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 법 저194조 저11 항 저1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 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 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저1178 조저11 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 

성에 관한 특멀조치법」 저12조저11 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 원으로 하고，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억 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 인 및 

기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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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혹 
씩; 

iS' ~ 

저1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법 저198조 전단에서 ”대긍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 

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법인세법 

저1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긍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긍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저168초(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CD 법 저140조 저11 항 및 저1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앙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 

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5. r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저18조으12 저14항 제 1 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저1393조 저11 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매 

매계약을 체결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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